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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3.(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 본격화

- 국내외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4일(월) 서울롯데호텔에서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세계한상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사업의 

추진경과 및 착공현황을 보고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은 인천항의 항로수심을 유지

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하여 조성된 대규모 부지를 인천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2년 사업제안 이후 실시

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착공되었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 321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크기(332만㎡)의

부지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

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약 15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8천 

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세계한상기업인 등 재외동포

들의 투자와 관심에 깊이 감사하며, 영종드림아일랜드에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해양

수산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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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개요

< 사업개요 >

ㅇ (시행자)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주)마루한 22.52%, (주)큐브컴인베스트먼트 15.58%, 대성건설(주) 15.58%, 현대건설(주)
15.58%, 미래에셋대우(주) 10.17%, 하나금융투자(주) 10.17%, (주)드림아일랜드레저 10.39%

ㅇ (사업내용) 영종․청라지구와 연계한 종합 관광레저단지 조성(3,316천㎡)
* 해양문화관광지구(61.5%), 교육연구시설(9.6%), 공공시설(28.9%)
ㅇ (총사업비) 2조 321억원(민자 1조 9,501억원, 재정 820억원 *사업자 요구)
* 1단계(부지조성) : 4,103억원(민자 3,283억원), 2단계(상부시설) : 1조 6,218억원
ㅇ (사업기간) 2014 ∼ 2022년(1단계 : 조사․설계, 부지조성공사)

☐ 토지이용 계획도

☐ 조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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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전경(행사장 부지)

사업대상지 진입부 전경 공사용 가교

진입도로(비포장) 진입도로(비포장)

진입도로(비포장) 진입도로(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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